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 <‘옛)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

사업개요

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

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

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

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 

구술자명 조성희 성 별 여 출생연도 1979년

면담자 송미정 소 속 검독자

면담장소
미추홀구 인주대로 418번길29 

8동 605호
면담지원 정지선

면담 일시 2025년 7 월 4 일 회 차 1회차 시 간 1시간 30 분  초

자료번호

구술 개요

어린시절 호미마을에서 거주. 동양화학 노동자들을 많이 목격함. 친구들과 동양화학 

폐석회에서 미끄럼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음. 넒은 공장과 연기나는 굴뚝을 기억함. 학

익천 근처는 송충이가 많고 악취가 심하였음. 어린 시절 살던 집의 구조, 소년 형무소 

등 기억들에 대해 구술 

주요 색인어
호미마을, 조개고개, 동양화학, 파란색 근무복, 폐석회, 굴뚝, 하얀 연기, 새인천풀

장, 학익천, 송충이, 악취, 소년형무소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개인신상과 근황
00:00:53

~00:03:05- 1979년 7월 5일 인천 문학동 출생

- 요즘은 러그버그 벌레 때문에 힘들어 함

2. 호미마을에서의 기억

00:03:06

~00:12:17

- 호미마을에는 12살까지 살다 관교동으로 이사함

- 어려서 호미마을 조개고개 등 명칭에 대한 기억은 없음

- 그 당시 공사하는 곳이 많아, 골목보다는 넓은 공터에서 마구마구 

뛰어 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많음

- 동양화학 후문 쪽 입구에 물건들을 쌓아 놓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

서 비닐 푸대로 미끄럼을 타고 논 기억이 남

-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성적이 오르면 작은 선물

도 주셨다고 함

3. 새인천 풀장 이야기
00:12:18

~00:17:04- 새인천 풀장은 매년 사촌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음(피부가 벗겨질

정도로 놀아서 어머니가 감자를 갈아 붙여 주었다고 함)



- 새인천 풀장 물은 매우 더러웠고 그 반대편은 어르신들이 낚시를 

할 수 있어 식구들이 많이 왔던걸로 기억함

4.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악몽

00:17:05

~00:20:34

- 학익초등학교에 등하교할 때는 송충이와 학익천 냄새가 너무 많이

나 장미아파트 담벼락을 전력질주 하여 갔다고 함

- 학익천은 생명체가 살수 없을 정도였고 악취가 심해 처다보기도 

싫었다고 함

5. 호미마을에 살던 집 위치 확인
00:20:35

~00:26:55- 동양화학 후문 쪽에서 어린 시절 거주함

- 현재 집터는 없어지고 그곳에 5차선 도로가 생김

6. 동양화학 석회석 산에서 놀던 기억

00:26:56

~00:30:46

- 동양화학 뒷문이 열려 있었고 폐석회인지는 모르고 동산이 보여 

친구들과 썰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음

- 냄새는 잘 못 느꼈고 동산에서 놀 때 경비아저씨가 오시면 쫓겨났

다 다시 들어가 놀았던 기억이 있음

7. 호미마을 이야기 2

00:30:47

~00:44:19

- 띠동갑 동생이 태어 났고 엄마와 동생이 몸이 안 좋아 이사하게됨

- 열집중 아홉집은 맞벌이하시고 동양화학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파

란 제복을 입고 출근하셨던걸로 기억함

- 조성희님 어머니는 집에 계셔서 동네 아이들을 많이 돌봐줌

- 큰아버지 집은 거의 언덕에 있었고 불법으로 방을 증축하여 세놓

았다고 함

- 이웃들은 예전에 1988 드라마처럼 정겨웠다고 함

- 큰아버지와 식구가 모두 한집에서 살았고 세를 주는 바람에 방을 

이곳 저곳을 자주 옮겨다녔다고 함

- 푸세식 화장실에 빠졌던 기억이 있음

- 세탁소 아저씨를 할머니가 양아들 삼아 같이 약주를 즐겨 드셨다

고 함

8. 엄마와 동인천 나들이

00:44:20

~00:46:19

- 3번 버스를 타고 엄마 친정인 배다리로 장을 보러 자주 나감

- 엄마와 시장갔다 잃어버려서 혼자 3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온 기

억이 있음 

9. 옛 집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억

00:46:20

~00:58:45

- 버스에서 내리면 허허벌판이였고 학익천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남

- 엄마 고등학교시절에는 홍예문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많이 봤다

고 들음

- 엄마와 목욕탕을 가기위해서는 집창촌을 가로 질러 갔다고 함



- 초등학교 등하교 할 때는 장미아파트 담벼락에 송충이가 너무 많

아 전력질주하여 지나갔던 기억이 있음

10. 돌산과 구치소에 대한 기억

00:00:00

~00:02:06

- 고모네 언니들과 돌산에서 놀았고 고모네 집을 가기위해서는 구치

소를 지나가야 했음

- 구치소를 지날 때마다 멀쩡한 오빠들이 왜 운동장에 같은 머리와

파란색 옷을 입고 서있는지 몰랐다고 함 

11.가족, 화장실, 할머니에 대한 기억

00:02:07

~00:13:11

- 아버지는 건설 쪽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함

- 할어버지는 토끼 가죽을 벗겨 화장실에 걸어두고 건조하셨음

- 초등학교때 화장실이 무서웠다고 함

- 할머니는 약주를 좋아하셔서 조성희님을 나무에 묶어두고 요구르

트를 놓고 놀다오셨다고 함

공개여부 □ 전체 공개        □ 전체 비공개        ■ 부분 공개

활용동의 ■ 동의함           □ 동의 안 함         □ 조건부 동의 

특이사항


